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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신의 인생관을 한줄로 작성하세요.]

	


	사 진
	이 름
OOO (남)
출생년도
1900년 00월 00일  
전 화
055-000-0000  
핸드폰
017-000-0000  
E-mail
sample@daum.net  
주 소
[630-491]경상남도 마산시 회원구 000동00-00번지  



	지원형태
	정규직
	희망급여
	

	희망지역
	경남
	가족관계
	

	지원분야
	연구개발 및 생산관리
	차량소유 여부
	


	학력사항
	졸업예정(2, 4년) 평점: 0.00/4.5


	학교명
	졸업년도
	학교소재지

	00고등학교
	1900년 
	경남


	


	입학년도
	졸업년도
	학교명
	계열
	학과
	구분
	소재지

	1900년
	1900년
	00대학교
	공학
	산업시스템
	졸업
	경남


	경력사항
	1년 3개월


	Changwon National University cad/cam lab. 활동
대우 종합기계 project 참여(고속 가공기술개발,2001)


	외국어 능력
	 영어 : (A, B, C, D) / 일본어 : (A, B, C, D) / 중국어 : (A, B, C, D)

	
	 TOEIC : 000점  /  JPT : 000점   / HSK : 000 점 


	OA 능력 및 기타
	워드(한글/Office 관련).....상
	(하드웨어 관리).....상

	
	공학 및 전공 관련 상식().....상
	인터넷(정보검색/Outlook).....상


	보유기술
	CATIA, UG, I-DEAS, AUTOCAD,OMEGA  기본과정 수료,
영어, 일어, 중국어 회화(생활회화 가능),

MCT 기능사


	자격사항

및 수상현황
	기계설계 기사, 메카트로닉스 기사, CPIM, AUTOCAD 등
운전면허 1종보통


	
자기소개서


	회사홈페이지 참조후 회사업무와 관련하여 본인의 PR및 장,단점등 잠재능력과 관련하여을 부각바랍니다.

"새벽을 깨우는 사람이 되자" 
저의 인생관을 바꾼 문구이며 항상 마음깊이 생각하고 있는 글입니다. 
급변하는 21세기의 삶을 힘차게 도전하며 살고 있는 젊은 청년으로서 부족함은 겸허한 자세로 배우며 주어진 도전에 대해서는 패기와 끈기로 헤쳐나가려 하는 젊은이 입니다.
부지런함과 信用을 제일로 정밀 기계가공업을 하시는 부모님 슬하에서 2남 1녀중 장남으로 태어나 대학시절을 열정과 도전으로 생활하였습니다. 새벽 수영으로 부지런함과 끈기를 배우고 지금까지 전혀 해보지 못했던 일어공부를 통해 도전과 성취감을 맛보았고 노력으로 불가능한 것이 없다는 옛 성현의 말씀을 몸소 실천을 통해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대학시절 2년 동안 몸담았던 학과의 CAD/CAM 실험실 및 지도 교수님의 대우 종합기계 PROJECT(고속절삭 가공 기술개발)에도 참여하여 짧은 실력이지만 시험해볼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수영이나 PROJECT를 통해 여러 교제가 있었지만 4학년때 활동한 CPIM STUDY 활동(Certified in Production and Inventory Management)을 통해 우리대학 뿐만 아니라 부산대, 울산대, 동아대등 전국적인 타대학 학생들과의 교류를 통해 폭넓은 교제를 할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여름에는 중활(중소기업 현장체험활동)을 통해 창원공단의 한 중소기업에서 현장경험도 쌓았습니다. 힘들다면 힘든 환경일수도 있었지만 아버님의 지도로 중학시절부터 방학때 마다 틈틈이 회사에서 익힌 현장경험과 대우자동차 아르바이트등의 경험으로 무난하게 해나갈수 있었습니다. 

특별한 해외 연수 경험은 없지만 일본과 독일의 여행 경험이 있습니다. 일본에 계시는 작은 할아버지의 초대로 3주 정도 머물면서 도쿄, 오사카등을 여행하였고, 올 9월 중순경 아버님의 권유로 독일 하노버에서 열렸던 EMO(공작기계 전시전)에 방문하여 정밀 기계산업에 대한 눈을 높이고 직·간접적으로 영어, 일어 회화를 해볼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습니다.

요즘 흔히들 굴뚝산업은 죽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큰 오산입니다. 아무리 IT산업이 발달한다고 하여도 국가 발전의 기간인 제조업, 특히 중공업 없인 더 이상의 발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렸을적 부터 아버님의 가르침으로 제조현장을 익혔고 대학진학후 산업공학을 母土로한 CAD/CAM을 전공하여 기계산업의 전반적인 눈을 익혔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햇병아리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저에겐 꿈이 있습니다. IT강국이 아닌 최첨단 제조업강국으로 우리나라가 세계에 인식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전 우리나라 발전의 근간인 중공업 분야에서 활동하여 저의 소박한 꿈을 이루고 싶습니다.

성실과 신용이라는 부모님의 가르침과 도전과 열정이라는 젊은 패기로 귀사에서 제 능력을 펼칠 기회를 주신다면 공학도로서 최선을 다해 저의 발전은 물론 회사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